
세례를 받아 우리는 모든 죄를 씻고 새로운 피조물, 하

느님의 자녀가 됩니다.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할까요? 

어떻게 물 몇 방울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라지는 것이 가

능할까요? 바로 성사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.  

사실 하느님은 어디에나 계시지만 우리 손으로 만져지

지도 않고 우리 눈으로 볼 수도 없습니다. 그런데 우리가 

그런 하느님을 만나고 그분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것이 

있습니다. 바로 ‘성사’입니다. 성사는 하느님께서 내 앞에 

나타나시는 방법입니다. 성사는 우리가 볼 수 없는 하느

님을 체험하게 하고, 하느님의 ‘은총’을 전달해 주는 ‘보이

는 표징’입니다.

그런데 이 성사는 누가 만들었을까요? 바로 예수 그리

스도이십니다. 예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느님의 자

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도움을 주시고 하느님의 은총을 

받을 수 있도록 교회 안에 일곱 가지 성사를 제정하셨습니

다. 완전한 존재이면서도 스스로 인간이 되어 오셔서 인간

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신 분,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에 

인간 사정에 적합한 성사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. 이 일곱 

성사는 우리 인생의 각 단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. 

먼저, 우리는 세례성사를 통해 하느님의 자녀로 새롭게 

태어나고, 견진성사로 더욱 굳건하게 성장하며, 성체성사

로 영원한 생명의 음식을 받아먹게 됩니다. 이 세 성사는 

그리스도교 생활의 기초가 되므로 입문 성사라 부릅니다. 

또한 영혼과 육체의 의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

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영적, 육체적 건강을 회복시켜 주

시고자 고해성사와 병자성사를 세우셨습니다. 이 두 성사

를 치유의 성사라고 부릅니다. 그리고 성품성사와 혼인성

사는 친교에 봉사하는 성사로 세우셨습니다. 일곱 가지 

성사 모두는 예수님께서 세우신 것이므로 교회 안에서 합

당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면 성사 자체가 지니고 있는 

은총이 우리에게 베풀어집니다.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그

렇게 해 주시는 것이지요. 하지만 성사에 참여하는 사람

들의 자세와 지향, 마음가짐과 열정에 따라 은총을 더 풍

성하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진실한 믿음과 성실

한 참여가 필요합니다.(가톨릭교회교리서, 1128항)

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신 성사 안에서 우리는 하느님을 

만납니다. 오직 사랑과 은총을 주시고자 우리에게 오시는 

하느님, 성사 안에서 오롯이 내게로 오시는 하느님을 만

나고 그분의 사랑을 느낍니다.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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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마르코]  하혈하던 부인을 고치시다
  “내가 저분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구원을 받겠지.”(마르 5,28) 열두 해 동안 하혈하던 여자가 예수님의 옷에 

손을 대자 몸이 나았습니다.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“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?”(마르 5,30) 하고 물으셨습니다.

여인은 예수님의 옷깃을 잡으려 할 때는 뒤에서 접근하고, 예수님께서 여인을 찾아오라고 부르신 뒤에는 앞으로 

나옵니다. 하혈하던 여인의 동선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느끼게 되나요?


